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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몇 십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임금 변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는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고전
학파의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여가의 가치와 관련되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Robert E. Prasch의 재수정된 후방

굴절형(backward-bending) 노동공급곡선 모형을 바탕으로 과연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낮은 임금에서의 불균등한 계약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형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사이의 상호작용 측면, 최소 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에 대

한 현실적인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

(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임금과 노동시간관계를 파악하였다. 

Abstract  It will prove that with a more plausible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the 
value of leisure, we can develop a more accurate model of the labor market without necessarily losing the 
primary merit of the received model. Moreover, with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labor market dynamic we 
can see that progressive era labor market legislation, designed to mitigate the effects of bargaining power 
inequality in low wage labor markets, was in fact based upon sensible economic found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 These low-wage dynamics present an example of a positive feedback system or "vicious 
circle" at work in the economy. With the revised labor supply schedule presented above, the market dynamic 
of the low wage sector push the wage away from the range that is consistent with a self-regulat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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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은 노동시장과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다. 몇몇 생산요소 중의 하나로서 

노동공급곡선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소득과 여가의 교

환의 총계를 바탕으로 구성된다[10, 26]. 대부분의 사람들

은 생계를 위하거나 소득을 위해 노동을 결정한다. 특히 

낮은 소득의 사람들은 여가나 노력의 성과에 덜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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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이들은 매일의 욕구에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다. 하지만 고전학

파의 노동공급곡선은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주류를 설명

할 수 없으며, 제 3세계 노동시장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견해

에도 불구하고 고전학파 노동공급곡선에서 유추된 결론

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첫째, 노동시장에 대한 

실제 경험에서의 제시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수년 동

안 많은 실증연구에 의하면 노동공급곡선은 수직이거나 

우하향한다는 생각도 지지를 받고 있다[8-12]. 둘째, 노

동공급곡선이 높은 임금수준에서 “후방굴절형

(backward-bending)”이 된다는 것이다. 미시경제 이론

에 의하면 높은 임금수준, 결과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에

서 전형적인 노동자는 더 많은 “정상재(normal goods)”

를 구매하려고 한다. 여가도 다른 정상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properties)을 가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

문에 임금이 높을 때 적은 노동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결

과를 낳을 수도 있다.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

은 여가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여

가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대체하는 경향은 이러한 높은 임

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효과에 의해 상쇄된다. 후방굴

절형 노동공급곡선은 낮은 임금수준에서의 노동공급량

은 임금이 하락하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몇 십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임금 변화와 노동시

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 변화는 매우 빨리 증가하였

다. Prasch가 주장한 수정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의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국내의 상황에서도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분

석하여 추정해보는 처음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문

헌들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임금과 노동시간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개인으

로 하였고 노동시간은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 

초과시간을, 임금은 월 평균 임금액수와 월 평균 초과 근

로수당으로 하여 고용형태별, 임금수준별, 차수별(연도

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소득과 여가의 한계효용

경제학자들은 보통 소득과 여가의 한계효용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소득이 상승하

면 사람들은 추가 여가시간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여가를 즐기는 사람

이 추가 여가 시간에 낮은 한계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는 것을 인정하며 추가 여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

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첫째, “여가”는 자유시간과 

구매력의 “공동상품”이다. 그래서 여가시간의 “품질”은 

어떤 사람에게도 혹은 심지어 두 사람사이에서도 일정하

다고 가정할 수도 없다[19]. 둘째, 경제학에서 “여가”는 

임금을 대가로 노동을 하며 보내지 않은 시간에 대한 총

괄적인 용어(omnibus term)이다. 좀 더 정확하게 “개인

적인 일(personal work)” 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 의

무(duties)나 자질구레한 일(chores)에 보내는 시간도 포

함한다[14, 18]. 대조적으로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

다. 요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을 해주는 회사

가 등장하고 있다[13]. 부자들이 돈으로 개인적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그 부자들은 비 노동 시간에

서 더 많은 효용을 끌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난하거

나 저소득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가 자유시

간은 종종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곤 한다. 퇴직자들

이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론의 부분적인 증거이다[1-2].

이러한 제안이 수용되고 선형함수가 편익에 따라 모

습을 취한다면 소득과 여가의 한계효용의 관계를 보여주

는 직선은 소득이 영(zero)일 때 양의 값에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Fig. 1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추가 

여가시간의 한계효용이 낮은 수준의 소득에서 영 이하로 

떨어진다[19]. 개인이 경험한 여가의 한계효용은 그들의 

소득에 따라 증가한다. 특히 아주 낮은 소득수준에서 여

가의 한계효용은 실제로 음의 값을 보인다는 것이다. 오

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임금을 위해 일하지 않는 시간 동

안에는 선택의 질과 양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선택을 

하고 개인적인 일로 부담을 적게 진다는 사실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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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rginal utility of free time and income 

2.2 수정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

공급곡선의 상부는 일반적인 이론과 일치하는데 일을 

많이 하는 중간이나 중상위 계층의 행동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Fig. 2에서처럼 실질임금(W)이 생활유지임금

(Ws)이하로 하락하면 노동공급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

할 것이고, 심지어 실질 임금이 계속 하락하더라도 그렇

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게 된다[17].

Fig. 2. modified labor supply curve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생활수준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총 노동시간이 지속될 수 없을 때까지 발

생할 것으로 본다. Wu까지 실질임금이 아주 많이 하락하

면 노동시간은 주된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시민사회나 

노동력에서 사실상의 사회구성원과 일치하는 생활수준

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면 다시 감소할 

것이다[17]. 

2.3 노동시장의 다중 균형

노동시장은 다중 균형의 특징도 가지는데 이러한 점

을 설명하기 위해 수요함수에 대한 설명을 계속 사용하

여 노동수요곡선을 Fig. 3에서처럼 우하향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Fig. 3. modified labor supply curve and general labor 

demand curve

노동시장 역동성(역학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동의하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클 때 실질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가정해보면, 수요량이 공급량

보다 클 때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시장의 임금이 Wa수준

보다 높을 때 임금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만약 실질임금 Wa 바로 아래 수준이라면 실질임금은 

그 체제가 임금수준 Wh에서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때까

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A점은 불안정한 균형이다.

만약 임금이 Wa 바로 아래 수준이라면 새로운 균형은 

B점에서 달성될 것이다. Wh와 Wc사이의 임금수준에서 

임금은 B점의 균형과 일치할 때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면 B점은 국부적으로 안정된 균형임에는 틀림없

다. 전형적인 노동수요곡선를 고려한다면 Ws와 Wa사이

의 범위는 자동 조절되는 노동시장과 일치한다[20, 22].

Ws이하의 임금은 수정된 노동공급곡선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데 Ws에서 Wu에 걸친 영역에서 가계는 최소

한의 조건으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노동시간

을 공급하기 원할 것이다. Wc이하의 임금수준에서 이러

한 경향은 추가 시간을 일하려는 의지가 시장임금에 하

향 압력이 나타날 때 자동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현상

은 추가적 노동노력의 촉진을 계속해서 감소시킨다. 사

실상 하락하는 임금은 추가적인 노동노력을 야기하고 다

음으로 더 많은 임금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존재하게 

된다. 임금이 두 번째 안정적인 균형점인 Wp수준으로 하

락할 때 까지 노동공급량은 계속해서 수요량을 초과한다

[20, 22].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임금은 이미 낮은 임금

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물론 노동을 하는 가난한 가계가 사회

적으로 수용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훨

씬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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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임금이 Wu수준으로 하락하면 생계를 달성하기위

해 필요한 노동시간은 지속될 수 없다. Wu수준 이하의 

임금에서는 가계는 최저생활수준(subsistence standard 

of living)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공급을 줄이

게 된다.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수준과 일치하는 D점은 

또 하나의 부분적인 안정적 균형점이다. 그 점은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걸린 노동시장을 설명할 수 있고, D

점에서의 균형은 또한 진보주의 시대(progressive Ere)

의 경제학자들이 “착취노동(sweated labor)”으로 언급한 

것과도 일치한다[16, 20]. 두 균형점에서 D점의 균형점은 

상위의 효율성 가지고 B점의 균형점은 복지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다. D점의 균형점은 특이하게도 노동

한계생산의 균형이 더 오래 걸리지 않는데 낮은 임금에

서 D점의 균형은 완전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20, 22]. 

이러한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Wa 위의 임금에서는 불안정한 시장으로 

노동수요량이 노동공급량을 초과하는 것이 지속된다. 이

후 노동공급량은 임금이 올라감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

는데 이는 재벌 CEO들의 경우와 일치한다. 이들의 소득

세는 시장에서 이용되어지는 노동의 양이 더 증가할 것

이라는 가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Wc 위에서의 

최저임금은 일반적인 호황을 강화하거나 노동시장 안정

을 가져오는데 원인이 되었다. 최저임금은 고용수준이 

쇠퇴하는 것과 일치하는데 반해 무의식적인 실업에는 원

인이 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의 역동성에 대한 

많은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4-6, 17, 24]. 만약 최저 임금이 Wc라면, 노동수요량은 

노동공급량보다 더 커지게 되고 시장은 B점의 균형이 달

성될 때 까지 임금을 보장 받게 된다. 셋째, 전통적인 실

증주의자들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Prasch는 몇 십년

에 걸쳐 미국의 다중 균형을 확인하였고 분할된 노동시

장과 최저임금법의 특성에 대해 실정에 맞는 공급곡선을 

주장하였다. 또한 저임금노동시장의 역동성의 이해는 최

저 임금법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에서 경제적 정당성을 

가지고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의 국내 노동시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23, 24] 

3. 실증적 분석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 상황을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3.1 대상자 분포

3.1.1 성별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남성은 

평균 6,200명, 여성은 평균 6,052명 정도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근로자만을 분류한 성별분포는 남성 

평균 3,717명, 여성 평균 2,476명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

았다.

3.1.2 고용형태별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고용형태별로 비교해보

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나누어 살

펴보았는데,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2,692명, 비정규직 근

로자는 평균 981명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약 3배  더 많았

다. 동일한 비율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각 차수별 추이를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다. 

3.1.3 임금수준별
임금수준은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월 근무시간

에 대한 고소득, 중간소득, 하위소득별 노동공급곡선을 

알아보고자 했다. 거의 대부분이 월 근무시간 400시간 이

하, 월 임금 5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며 월 근무시간이 

400시간 이하에 월 임금 폭은 대체적으로 넓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었다.  

3.2 국내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시장 추이

3.2.1 고용형태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에서만 어느 정도 후방

굴절형 노동공급의 형태를 보이며 비정규직에서는 아직

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간당 임금형태와 여

가에 대한 활용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regular worker            non-regular worker
Fig. 4.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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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ular worker              non-regular worker
Fig. 5. 2007

3.2.3 임금수준별
임금수준별로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후방굴절형 노동

공급의 형태를 보이며, 특히 월 임금 100만원 이상부터 

굴절(bending)이 나타나고 월 임금 250만원 이상부터는 

또 다른 굴절(bending)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월 임금 500만원 이상에서는 250만원에서 500만원 이

하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지만 차수별로 지속적으로 살펴

보면 점차 좌상향하는 굴절(bending)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노동공급곡선의 또 다른 변동을 예상할 수 있다.  

3.2.4 차수별
각 차수별(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7년까

지 점차적으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의 형태를 보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

도까지의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반

적인 후방굴절형 노동공급을 볼 수 있다. 

                  1998                         1999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Fig. 6. from 1998 to 2007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3.3 국내 노동시장의 균형

국내 노동시장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Fig. 7과 같

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도 임의의 노동공급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기본 가정에 조금은 맞게 나타났다. 어떠

한 임의의 선이든 간에 추이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Fig. 7. equilibrium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4. 결론

최근 국내시장에서의 임금의 변화와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Robert E. Prasch가 

주장한 수정된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의 모형을 바탕

으로 노동시장과 여가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

고 과연 국내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까지의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후방

굴절형 노동공급을 예측할 수 있었다. 

실제 역동적인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에서의 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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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진보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제안에서 형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사이

의 상호작용 측면, 최소 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현

실적인 법적 측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은 나타났으나 수정된 2개의 후방굴절형 노

동공급곡선의 형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금 수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월 임금 

100만원 이상에서부터 굴절(bending)이 나타나며 월 임

금 250만원 이상부터는 또 다른 굴절(bending)이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 후 국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현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압력, 고노동 전문직 기피현상, 복지(well-being)에 대한 

여가의 또 다른 가치 인식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변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의 임금정체나 하락과 생

활유지를 위한 노동시간 연장으로 노동시장은 수요량보

다 공급량 초과의 현상이 나타나 이후 임금은 지속적으

로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을 하는 가난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훨씬 더 긴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 임금이 더욱 하락하면 생계를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은 지속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인은 최

저생활수준(subsistence standard of living)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공급도 줄어들게 된다. 우리 사회

가 이러한 이들에게 후생복지, 즉 공적이전을 언제 실현

해야하는가의 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동시장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국내의 최저임금은 이미 최저생

활수준 상황에 놓여있을 때 보다 훨씬 아래 책정되어 있

어 개인으로 하여금 노동공급을 더 줄이게 하는 유인책

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

시장 복지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생활유

지를 위해 초과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한

다는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의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검

토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여기며 다음의 연

구에 부족한 면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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